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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카 비쇼프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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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디는 댄스화를 가방에 넣었어요. 방금 춤 수업이 

끝나서 점심시간이 시작되었거든요. 매디는 문 앞에서 

친구 애슐린을 만났어요.

“오늘 새로 배운 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매디는 

식당으로 향하면서 애슐리에게 물었어요. 매디네 반은 

가족들이 와서 볼 연말 공연에서 새로운 곡에 맞춰 춤을 

출 예정이었어요.

“아마 괜찮지 않을까?” 애슐린의 대답에 매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매디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 창피할 것 같았어요.

애슐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 오빠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 엄청 자주 들어.”

“그렇구나.” 매디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 노래는 온종일 매디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어딘가 불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애슐린은 노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노래에 문제가 없는 걸지도 몰라요.

매디는 음악에 대한 가정의 밤 공과를 떠올렸어요. 엄마는 

좋은 음악은 사람들이 성신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사에 나쁜 말이 들어 있는 음악은 

영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성신이 

매디에게 그 노래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매디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가사에 욕이 들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쁜 노래인 걸까요?

매디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노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가사를 보고 엄마 생각을 말해 주실 수 있어요?” 매디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인터넷으로 노래 가사를 찾아보았어요. 엄마가 

가사를 읽는 동안, 매디는 엄마의 표정을 살폈어요.

엄마는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네가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구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이 나오진 않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춤을 

추기에 좋은 노래는 아닌 것 같아. 내일 춤 지도 선생님께 

엄마가 말씀드려 볼게.”

다음 날, 엄마는 학교로 와서 슬래터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셨어요. 매디는 슬래터 선생님이 기분 나빠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슬래터 선생님은 

엄마가 그 노래를 꺼리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노래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도 하셨죠.

슬래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디는 그 노래 

순서 때 춤을 추지 않아도 돼요. 그 순서 동안 무대 밖에 

앉아서 기다려도 됩니다.”

혼자서 밖에 나가 있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매디는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애슐린에게 함께 있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애슐린은 그러겠다고 해 

주었어요!

춤 공연 날이 되었을 때, 매디는 복도에서 애슐린을 

만났어요.

“네가 같이 있어 준다니 정말 다행이야!” 매디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애슐린은 마주 웃어 주지 않았어요. 애슐린은 

치마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나는 무대 밖으로 나가 있지 않을 

거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춤을 추기로 했어.”

매디는 배 속이 뒤틀리는 것만 같았어요. 혼자서 무대 밖에 

앉아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래는 여전히 매디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매디는 제자리에 서서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곡에 맞추어 

춤을 추었어요. 이제 문제의 곡이 나올 차례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매디는 속으로 짧게 기도한 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무대 옆으로 걸어 나와 바닥에 앉았어요.

무대를 벗어나자마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매디는 

친구들의 공연을 지켜보았어요. 친구들의 공연이 끝나자 

매디는 박수를 쳤어요.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매디는 환하게 웃었어요. 혼자 무대 밖에 앉아 있는 것은 

무서웠지만,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다는 것 때문에 기분은 

좋았어요.  

춤을 추지  
않을게요

매디는 반 친구들의 춤을 보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